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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빌보드 정상 등극 ‘사실상 확정’
中매체,한국미스코리아성형조롱“코가전부똑같아”
법원, ‘타진요’ 철퇴…항소심 기각·실형 확정

김응룡 첫 행보부터 무서웠다 “못하면 죽는다”
‘맨유 떠난 현역 베스트 11’에 박지성 포함
이종범,한화와주루코치계약“선수들에게노하우전수”

‘천재소년’ 송유근, 170cm 넘는 미소년으로 성장
혼자 사는데 250평형…호화관사인가 아닌가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책은 ‘총, 균, 쇠’

‘메이드인코리아’ 사라져간다
유독물질 검출 섬유유연제 ‘다우니’ 대형마트서 철수
“국산품, 인천공항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비싸”

20∼30대 한국 여자들 살 너무 뺐다
직장상사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
중독증세·우울증 막는 치즈, 최고 ‘금연 도우미’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인기 동영상
지진에 놀란 산

편집｜심승수기자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뀫…2009년 영국 ITV 오디션 프로
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출전
해 48세에 인생역전 드라마의 주인
공이 된 수잔 보일을 기억하시는지.
이때 수잔 보일이 부른 곡은 ‘레미
제라블’에서 판틴이 부르는 ‘아이
드림드 어 드림’이었다.
뀫…공교롭게도 뮤지컬에 때맞춰
영화 ‘레미제라블’이 12월에 국내
개봉한다. ‘장발장’은 휴 잭맨이 맡
고 러셀 크로우(자베르), 아만다 사
이프리드(코제트), 앤 헤서웨이(판
틴) 등 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뀫…이번 ‘레미제라블’은 2010년
25주년 때 새롭게 제작된 뉴 버전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 무대는 빅토르
위고가 직접 그린 그림과 삽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뀫…‘오페라의 유령’에는 진짜 오페
라가 세 편이나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모델로
해 만든 이미테이션 오페라라는 사
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비교해 들어보
면 재밌다.
뀫…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사라 브
라이트만은 1986년 ‘오페라의 유
령’에서 ‘크리스틴’을 맡으며 스타
가 됐다. 1984년 앤드루 로이드 웨
버와 결혼했지만 1990년 이혼했고,
프랭크 페터슨이라는 프로듀서를
만나 팝페라 가수로 변신하게 된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은 곧잘 ‘크리
스틴’과 비교되기도 한다.

■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두 작품

세계 4대 뮤지컬 중 두 편의 대작 뮤지
컬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이 앞
서거니 뒤서거니 개막해 연말 무대를 후
끈 달군다. 두 작품은 ‘캣츠’, ‘미스사이
공’과 함께 흔히 세계 4대 뮤지컬에 꼽힌
다.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은 두 편
의 뮤지컬을 비교하고 미리 알고 보면 재
미와 감동을 더해 주는 깨알같은 관람 포
인트를 짚어본다.

뀫닮은점…‘흥행의귀재’카메론매킨토시作
‘세계 4대 뮤지컬’하면 카메론 매킨토

시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뮤지컬 흥행의 귀재’라는 수식어가 떨
어지지 않는 매킨토시는 4대 뮤지컬을
모두 제작한 전설적인 프로듀서. ‘레미
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 역시 그의 손
에서 태어났다. ‘레미제라블’이 1985년
에 제작돼 1986년에 초연된 ‘오페라의
유령’보다 한 살 형님이다.

든든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두 작품의 닮은 점이다. ‘레미제라
블’은 프랑스의 대 문호 빅토르 위고, ‘오
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이
원작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1925년에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 조엘
슈마허 감독 버전까지 무려 7차례나 영
화화된 인기 소재이다. 두 작품 모두
19세기의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뀫다른점…작곡가 웨버 vs 숀버그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 뮤지컬은 음

악이 뛰어나야 하는 장르이다. 두 작품
역시 뮤지컬 음악의 거장들이 작곡에 참
여했다.

‘오페라의 유령’은 굳이 뮤지컬 팬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친숙한 앤드루 로이
드 웨버, ‘레미제라블’은 클로드 미셸 숀
버그가 작곡을 맡았다. 웨버는 ‘오페라
의 유령’과 ‘캣츠’, 숀버그는 ‘레미제라
블’과 ‘미스 사이공’의 작곡자로 4대 뮤
지컬의 음악을 양분한 거장들이다.

또 다른 점은 이번 ‘오페라의 유령’이
해외 투어팀의 내한공연인데 비해 ‘레미
제라블’은 라이선스 작품이라는 것. 따

라서 ‘오페라의 유령’은 외국배우들이
영어로, ‘레미제라블’은 우리나라 배우
들이 우리말로 공연한다.

‘오페라의 유령’의 내한공연은
2005년 이후 7년 만. 라이선스 공연은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 했다. ‘레미제
라블’은 1996년, 2002년 두 번의 내한공
연이 있었다. 1990년대 몇 차례 국내 배
우들이 공연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저작권
개념이 희미했던 시절의 ‘해적판’ 공연
으로, 정식 라이선스 한국어 공연은 이
번이 처음이다.

뀫이 장면만큼은 놓치지 말자
세기의 명작인 만큼 두 작품에는 장르

를 불문하고 다수 차용, 패러디되었을
정도로 뛰어난 장면이 많다.

‘오페라의 유령’은 팬텀이 크리스틴을
납치해 오페라극장 지하 아지트로 데려
가는 1막의 장면이 유명하다. 크리스틴
과 팬텀을 태운 배가 등장하는 순간 안개
가 자욱한 지하호수가 펼쳐지고, 안개 속
에서 수백 개의 촛대가 모습을 드러내면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오게 된다.

20만개의 유리구슬로 치장한 1톤 무게
의 대형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
는장면역시 ‘오페라의유령’의백미이다.

‘레미제라블’에서는 파리 뒷골목 빈민
가가 무대를 가로지르는 성벽 높이의 바
리케이드로 변신한다. 혁명군과 정부군

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웅장한 군중신이 뮤지컬사상 손꼽히는
명장면. 하숙집 주인딸 에포닌이 짝사랑
하는 마리우스를 향해 ‘온 마이 오운’(O
n My Own)을 부르는 장면도 절절하기
그지없다.

‘오페라의 유령’은 12월 7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
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레미제라블’은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용인시 죽전동
포은아트홀에서 공연한 뒤 12월 대구 계
명아트센터, 2013년 2월 부산 소향아트
센터를 거쳐 4월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
전자홀에서 관객과 만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레미제라블, 첫한국어공연기대되네

카메론매킨토시의두대작연말공연

레미제라블바리케이드군중신명장면

오페라의유령지하호수장면등압권

오페라의 유령꺠&꺠레미제라블

세계 4대 뮤지컬 중 두 편의 작품이 연말에 경쟁을 벌인다. ‘오페라의 유령’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지하미궁(맨 위)과 죄수들이 노를 젓는 ‘레미제라블’의 오프닝 장면.

사진제공｜설앤컴퍼니·Catherine Ashmore

그라비티가 퍼니글루가 개
발한 웹 다중접속역할수행게
임(MMORPG) ‘안도라사가’
(사진)의 공개 서비스를 10일
시작했다.

‘안도라사가’는 아홉 명의
기사들이 안도라 대륙을 지

키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자동 사냥’과
‘퀘스트 내비게이션’ 등 유저편의 시스템과 ‘스킬 설정’ 등 차별
화 된 게임 시스템이 특징이다.

그라비티는 게임의 공개서비스를 기념해 30레벨을 달성한 유
저 중 추첨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
트를 벌인다.

게임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ndora.gnjo
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기자 dionys@dnga.com 트위터@kimyje76

MMORPG ‘안도라사가’ 공개서비스


